조시 폭포

아득한 옛날 조시 폭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강은 땅의 구멍으로 사라졌고 흐르는 물은 지하의 석회암을 서서히 녹여 땅 밑에 커다란 동굴 돔을 형성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지하 돔의 천장과 벽의 일부가 붕괴되며 오늘날 존재하는 동굴이 생겨났다.
에도시대(1603~1867년)에는 조시 폭포 위에 큰 바위가 있었다. 마치 폭포수가 조시에서 쏟아지는 술처럼 보였다하여 폭포의 이름이 조시라고 붙혀지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조시는 술을 담는 병의 일종이다. 조시 폭포는 유노사와강의 일부이며, 유노사와강은 서쪽의 후지코토강과 합류하여 일본의 서쪽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이 바위는 이제 폭포 위에 없다.
겨우내 아키타현에 있는 대부분의 강이 얼어붙지만, 폭포는 계속 흐른다. 조시 폭포는 돔 형태의 거대한 역고드름(거꾸로 자란 고드름)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폭포의 바닥으로부터 2m까지 자라기도 한다. 폭포수는 역고드름 중심의 좁은 구멍을 통해 계속 흘러 얼음 아래 연못으로 흘러들어간다.
후지사토마치의 기록에 따르면 유노사와 신사는 근처 온천이 발견에 맞춰 1600년대 후반에 지어졌다고 한다. 그 후로 조시 폭포는 현지인들에게 숭배와 의식의 장소가 되었다.
